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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코스피 196631 (+225) �금리 (국고채 3년) 166% (002)

�코스닥67322 (+2117) �환율 (USD) 116960원 (+420)

한눈에보는경제지표

하이트진로 주식회사(대표 김인규)는

광주사랑기금 3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

된 8차 조성금 2047만6160원 기탁식을 28

일오전KBS광주방송총국총국장실에서

강정기 KBS광주방송 총국장 김재규 광

주사회복지공동모금부회장 정재덕 하이

트진로(주) 호남본부장 성동욱 하이트진

로(주) 광주지점장등이참석한가운데실

시했다

하이트진로(주)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

나눔지역사랑캠페인 일환으로 2013년 1

월부터 광주지역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

주와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

조성목표액3억원달성시까지행사를진

행한다

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

조성한2억원의광주사랑기금을광주사회

복지공동모금회에전달한데이어 이번에

다시 3억원의 조성금을 목표로 2013년 1

월부터실시하고있으며 7차에걸친조성

금 1억4605만 220원을기탁했고 오늘 8차

조성금 2047만6160원을 기탁해누적기

탁금이 1억6652만6380원에달한다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은행권의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

이 2개월연속으로동반상승했다

29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11월 말

국내은행의원화대출채권잔액은 1351조

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1조4000억원(0

8%) 증가했다

대기업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난 186

조4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3조2000억원

증가한 580조3000억원 가계대출은 6조

4000억원불어난555조5000억원이었다

가계대출은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

분1조2천억원을포함하면11월증가액이

7조6000억원으로집계됐다

1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

원리금 연체 기준)은 074%로 전월말(0

70%)보다 004%포인트상승했다 9월말

066%까지 떨어졌다가 10월 말에 이어 2

개월째 오른 것이다 연체율 상승은 11월

에 발생한 신규 연체액(1조8000억원)이

정리액(1조원)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연

체채권 잔액은 10월 9조3000억원에서 11

월 10조1000억으로늘었다

그러나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과 비

교하면 015%포인트하락했다

부문별 11월 말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

출은 099%로 전월말보다 007%포인트

올랐다 9월 말 086%를 저점으로 10월

말 092%에이어두달째상승이다 이가

운데 대기업대출은 102%로 전월말보다

010%포인트 중소기업대출은 098%로

005%포인트각각상승했다

연합뉴스

하이트진로광주사랑기금 2천만원기탁

가계기업대출연체율두달연속증가

은행대출채권잔액전월보다 11조4천억 늘어
우리는형제다는슬로건으로나눔경

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보해양조㈜(사

장 채원영)가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

연합회(회장김승식)와상호정신협약식

을가졌다

보해양조는 28일 오후 농협중앙회 전

남지역본부에서 보해양조㈜ 채원영 사

장 송석주 대외협력실장 한국농업경영

인전남연합회 김승식 회장 등 관계자들

이참석한가운데전남농업인의공동활

동과 공익적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

될수있도록지원하는협약을체결했다

이번협약은보해양조㈜가한국농업경

영인전남연합회와의 상호협력파트너십

을 통해 전남지역 농업경영인들과의 미

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

하고상생발전을위해진행됐다

한편 보해양조㈜는 최근 부라더시리

즈로인기가상승하고있다 알코올도수

175도인 잎새주부라더와알코올도수 3

도인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선보인 탄산

주 부라더#소다 알코올 도수 12도 복

분자 과즙을 첨가한 소주 복받은 부라

더 등이다

최재호기자 lion@kwangjucokr

보해한농연전남협

협력파트너십협약

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

년창업 70주년을목전에두고금호산업

경영권을 되찾아 그룹 재건에 성공했다

그야말로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다

금호아시아나그룹은창업주인 고(故) 박

인천 회장이 1946년 4월7일 17만원의자

본금으로미국산중고택시두대를사들

이면서 시작됐다 1948년에는 광주여객

을 설립 버스운수업에 진출했고 금호타

이어와 금호석유화학등을잇달아설립

하며 1973년에는 6개사로본격적인그룹

체제를 확립했다

그룹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

아나항공이 국제적 항공사로서 발돋움

하면서 계열사가 수십여개로 늘었다 고

박인천 창업회장이 1984년 세상을 떠나

자첫째아들인고박성용명예회장이뒤

를이었고 1996년둘째동생인고박정구

회장 2002년 셋째인 박삼구 회장으로

형제경영체제가이어졌다

2006년 창립 60주년 박삼구 회장은

2066년에는 100만명의 임직원을 거느

린 대그룹으로 성장하자고 직원들을

독려했다 하지만 같은해 대우건설을 인

수하고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

소용돌이에휘말렸다

박삼구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재매각

과정에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

장과사이가틀어지자 2009년 7월 아무

나 형제경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동

생을 해임하고 자신도 명예회장으로 퇴

진하는초강수를뒀다

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

같은해 12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

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금호석유화학과

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

식의 일종인자율협약절차를밟았다

채권단과 경영정상화 합의에 따라 두

형제는경영일선으로복귀했고대우건설

과 대한통운 재매각 계열사인 금호렌터

카와금호고속매각등경영정상화에집

중했다 그 결과 금호석유화학이 2012년

12월자율협약에서가장먼저졸업했다

2014년 10월에는 금호산업이 채권단

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동시에 워크아웃

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12월에는 아시

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가 각각 자율협

약과 워크아웃을졸업했다

올해 들어박회장은금호산업 채권단

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(50%+1주)을 사

들이는데모든힘을쏟았다

금호산업만 인수하면 국적 항공사인

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

를모두가져올수있기에채권단이금호

산업을매물로내놓자많은기업이눈독

을 들였다

하지만 재계문화예술계 국내외 가

리지않고끊임없이활동해온박삼구 회

장의 뚝심에 본입찰 참여기업은 호반건

설 한 곳에 그쳤고 그마저 채권단 기대

에못미치는가격을내놓아유찰됐다

이후 채권단은 우선매수권이 있는 박

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경영권지분(50%

+1주) 가격을 놓고 수차례 밀고 당기기

를했다

채권단이 처음에 1조218억원을 제시

하자 박 회장은 6503억원을 불렀고 박

회장이 다시 7047억원을 제시하자 채권

단이 7228억원으로최종조정했다

박회장은지난9월24일채권단과주식
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인수대금을

완납함으로써그룹을다시품에안았다

그룹은 재건 과정을 거치며 박삼구회

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(금호산

업아시아나항공 등)과 동생 박찬구 회

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그룹(금호석

화금호피앤비화학등)으로갈라졌다

이달 13일에는 대법원 판결로그룹분

리가확정돼양측은독자경영으로 경쟁

력을키우겠다며각자의길로향했다

금호산업 인수로 그룹 재건작업의 큰

틀은 완성했지만 금호타이어와 금호고

속을되찾는작업이숙제로남았다 금호

타이어는워크아웃으로채권단이 421%

지분을가지고있어금호산업과 비슷한

절차로따로인수해야한다

금호고속은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

서 매각했다가 올해 6월 사들였지만 석

달만에칸서스HKB 사모펀드에되판상

태다 다만 금호터미널이나 금호터미널

이 지정한 사람이 2년3개월 안에 주식을

되살 권리(콜옵션)가 있다는 조건을 붙

여되찾을장치를남겨놨다

하지만빌린돈이너무많다보니 인수

이후를우려하는시각도나온다 금융비

용과투자자수익을어떻게감당할지 대

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로 유동성 위기

를겪었던악몽을되풀이하는것은아닌

지걱정의목소리가나오는것이다

또거래관계있는기업들이 백기사로

참여하면서 앞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

계열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제목소

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

다 김대성기자 bigkim@kwangjucokr

▲200611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

설인수

▲200912유동성 위기로 금호산업금

호타이어워크아웃 금호석유화학아

시아나항공자율협약추진발표

▲20102금호석유화학계열분리추진

▲201010박삼구 그룹회장으로복귀

▲20117대한통운 CJ그룹에재매각

▲20126금호고속매각

▲201311박삼구 금호산업대표복귀

▲201410금호산업 조건부 워크아웃

졸업

▲201412아시아나항공 자율협약 졸

업 금호타이어워크아웃졸업

▲20151금호산업 채권단 지분 매각

공고

▲20154호반건설 금호산업 본입찰

에 6007억원 단독 응찰 채권단 거부로

유찰

▲20155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고속

4150억원에 재인수 금호산업 채권단

박삼구회장과우선협상결정

▲2015723금호산업 채권단 경영권

지분인수가 1조218억원제시

▲201599박삼구 매입 희망가 7047

억원제시

▲2015911채권단 매각가7228억결정

▲2015924박삼구채권단 주식매매

계약체결

▲2015106박삼구 새로운 지주회사

금호기업설립

▲2015116 박삼구 인수대금 조달계

획서채권단에제출

▲20151229박삼구 인수대금완납

사재 털어 뚝심 인수제2의 창업 재도약 날개 폈다

박삼구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재건마무리

채권단과 경영권 지분가격 줄다리기우여곡절 끝에 되찾아

금호타이어되찾기숙제빌린돈많아유동성위기재연우려

그룹재건일지

하이트진로는지난28일KBS광주방송총국총국장실에서 광주사랑기금3억원조성사업으로조성된8차모금액2047만6160원을

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탁했다 하이트진로제공


